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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페어링 융합 사례

 공정거래법의 특성상 강제적인 집행보다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러 공정거래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자율적인 준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향에 대해 고민을 하다 불교, 도교, 유교, 등의

동양 윤리를 결합하고, 교육과정의 일부 개편 등 구조적인 방법 등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목에서는 공정거래법의 태동과 발전과정,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과 해결방향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의 구성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으로 꾸준히 수정, 보완을 해왔음에도 전세계에 몰아쳤던 

금융위기나 최근 있었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회계분식 문

제들을 보며 타율적 규제보다 자율적인 법의 준수가 필요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의 도표에서 보다시피 우리나라의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과징금 징수액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정위 - 공정거래법 개정안 작업 돌입” , <매경 이코노미>, 2012.12.10)

 공정거래위반에 대한 법에 의한 제재 이외의 해결책을 생각해

보면서 강의페어링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의 자율 준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시장경제를 

고려한 제도적 개선방향과 동양철학에서 말하는 자율적 의식 

변화와 교육방향의 개선을 적절히 섞어서 해결책을 모색하였

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문제가 된 일감몰아주기 사태

등은 기업들이 공정거래법의 허점을 이용한 사태

로서, 도덕 의식이 결여된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경제윤리가 정립되어 있고, 법망을 빠져

나가지 못하게 법이 강화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사

태를 충분히 막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적조작을 위한 도시바의 1조4천억원
분식회계사건 <중앙일보>, 2015.07.22

현대차 그룹 정몽구 회장의 사위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사건 <더벨>, 2013.12.26

 동양철학은 크게 유가, 불가, 도가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세 철학은 분에 넘치지 않음을 강조하고, 군주의 역할과 

도리에 대해 말하며, 자연스러움을 강조합니다. 무리하게 

욕심을 가지지 말고, 남들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알며 남들

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마음속에 심어주게 된다면 

바람직한 경제행동을 하게 만들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넘어서 이 사회가 발전하려면 더 많은 이익을 추구케 하는 경제적 마음 이외에도, 나를 비우고 남을 돌이켜

볼 수 있게 하는 동양윤리 등이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이 보고서는 공정거래법의 자율준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에 대

한 보고서이지만 보고서를 쓰면서 동양윤리의 필요성에 대해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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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페어링 적용 가능 사례

·창업:1875년   ·매출:6조5020억엔(2014 회계년도)

·순액 508억엔   ·사업:전력인프라·의료시스템 등

<출처:도시바>

최근 일본 기업의 분식 회계

2005년  화장품 업체 가네보 2150억엔 분식회계,

     상장 폐지 뒤 화장품업체 가오에 인수

2006년  인터넷 회사 라이브도어 53억엔 분식회계,

     상장 폐지 뒤 한국NHN에 인수

2011년  카메라업체 올림푸스 1000억엔 분식회계,

     임직원 3명 집행유예

2015년  도시바 1518억엔 분식회계, 경영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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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션

서림개발

현대머티리얼

종로학평

현대위스코

삼우

현대엠코

현데오토에버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그룹, 일감 규제 대상 계열사 현황
(단위 :%,백만 원)

<출처:공정거래위원회>


